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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전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열쇠고리를 꺼내었다 우리는 신기, . . 

해서 서로 해보겠다고 하였다 내가 가장 먼저 하는데 딴 생각을 하며 만지다가 열쇠고리가 망가져 버. 

렸다 나는 놀라 책상 아래서 고치려고 해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. .

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 그 친구는 망가진 것을 보고 열쇠고리가 망가진 것 같다고 . 

얘기했다 열쇠고리를 가져온 그 친구는 속상해 하였다 나는 사실을 말하면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. . ? 

라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 버렸다 내가 안 그랬다고 내가 만질 때부터 그랬다고. . .

그 친구는 그럼 누가 그런 거냐며 화를 내었다 사실대로 말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난 그러다가 . . 

친구와 싸웠다 내가 안 그런 것처럼 말하였다 난 정말 아니야 너가 지금 한 말에 난 상처 받았어 라. . “ . .” 

고 그러곤 내 자리로 돌아갔다. .

누군가가 알게될까봐 불안했다 그 때의 작은 마음으로 큰 일이 벌어졌다. . 

지금은 그 친구와 화해는 했지만 나는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뭔가가 남아있다 가끔은 내가 그 때 사. 

실대로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? . 

그 때의 내가 너무 한심하다 나의 욕심으로 그 친구와 내가 멀어질 뻔 했으니까 나는 그 때부터 다짐. . 

했다 후회할 짓 한 마디로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것을 난 앞으로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그런 바. , . 

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때의 일은 그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를 할 것이다. .

너무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바로 다잡기 위해 난 이제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 때와 달리.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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